
4.15총선
생명과 안전을 위한 환경정책 질의서

1 기후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
당장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여 토건경제, 탄소경제와 단절하고, 탄소배출을 빠르게 줄이면서 
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해야 합니다.
-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%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
환 하겠습니다.
-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,000만대 시대를 열겠습니
다.
-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(마을녹색전환운동)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
(특히 저의 지역구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생에너지 리모델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
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)

2. 환경영향평가법 개정
개발주체가 대행업체에 비용을 주며 선정하는 종속적 평가 보다는 객관적인 기관의 환경영향
평가에 적극 찬성합니다.
-환경부나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개발자와의 금전적인 종속관계 없이 정직한 환경영
향평가를 법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3. 일회용품 생산 규제 바이오 용품 사용 의무화
일회용품과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.
-일회용품과 미세 플라스틱 함유제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에는 세제 지
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
4.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
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이 
되어야 합니다.
-유해물질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개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
미리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
5. 동물복지법 개정
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공장식 축산으로 가축들이 무분별한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사용의 피해를 
입고 있습니다.
-동물복지법을 개정하여 모든 애완, 축산, 야생동물 모두 존엄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겠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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